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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사업모델, 제품, 아이디어는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창의성은 문서화

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 즉 개인의 경험, 노하우, 감각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대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활용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에서 창업자의 암묵적

지식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셜미디어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여 소셜미디어의 활

용이 암묵적지식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창

업자의 암묵적 지식은 창의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셜미디어 활용은 암묵적지식과 창의

성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서

창업자의 암묵적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과 소셜미디어 활용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지식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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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적자원, 지식, 신기술, 네트워크, 기업문화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은 기업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특히, 다양한 기업 내외부의 정보와

상호 연결된 구성원들의 경험, 노하우 등의 지식

은 기업 혁신과 민첩성의 주요 동인이며, 이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의 초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지식’

을 강조하였고, 노나카 이쿠지로(2003)도 ‘지식’을

경쟁기업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중요 경쟁력

이라 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민첩성과 경쟁력의

핵심자산인 지식은 단기간의 기업성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정시간에 걸쳐 축적, 적

용, 활용되어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성과

에 치중하는 전략과 기업은 지식창출과 관리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기

업이 지식을 어떻게 관리, 활용하여야 하는지 이

해하는 경영자도 드문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UCC

등 다양한 매체와 오픈 네트워크 도구 등을 통

해 고객, 파트너, 조직 구성원 등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며 쌍방향 소통이

전개되는 시대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차

별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

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변화가 중요하며, 불

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유연한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객과 환경으로부터 발생되

는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하여 환경과 고객에 부

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성원과 소비자의 생각과 지식창

출 및 공유가 새로운 제품개발과 창업기업의 혁

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경쟁 환경에

서 차별적인 혁신과 창의성을 통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데 경험, 통찰력, 노하우 등의 암묵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문서화되

어 널리 공유되지 않은 내재적, 암묵적 지식은

창의적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Stracey(1992)는 이미 공

유되고 문서화된 형식적 지식은 창의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경험으로 내재화된

암묵적 지식은 창의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중요한 경

쟁자원으로서의 역할은 특히 재정적 자원 및 사

회적 자본의 한계가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서 중

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초기 창업기업은 조직구

조가 복잡하고 거대한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 물

리적 자원이 부족하지만, 발 빠르고 민첩한 기회

발견과 대응, 창의적인 사업모델과 서비스를 통

해 경쟁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교육과 경험에

의해 축적된 창업자의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기회를 인식하고 민

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Wang and Liang,

2015), 창의적인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로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주기중과 박병화, 2015). 사업과 시장의 지식

이 많고 실패의 경험이 많은 창업자일수록 투자

유치의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사업의 성공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Hsu, 2007; Yamakawa

et al., 2015). 경험과 지식이 많은 창업자는 시장

기회과 고객요구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제품 및 서비스 구상

과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교육을 통한 지식, 창업실패 경험, 지인들을

통한 간접경험 등 창업자의 암묵적 지식과 모방

하기 어려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

회발견과 창업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Spulber, 2012). 따라서, 초기 창업기업에서 창업

자의 경험, 직관, 노하우 등의 암묵적 지식은 곧

경쟁적 자원이 되며, 창의적인 사업모델 및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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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는 창업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향상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박광오, 2014; Gielnik, et al.,

2012).

이와 같이 암묵적지식의 활용이 창의적인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 승부를

거는 창업기업의 차별성과 경쟁력에 있어 중요

한 화두이다. 최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IT기

반 기술이 개인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의 공유와 기업의 지식창출과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여러 관점의 연구와 사례를 통

해 증명되었다(Lopez and Soto, 2010).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와 웹 2.0 기술 등이 개인

의 암묵적 지식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주목 받고 있고(Panahi et.al.2013),

창업기업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

지만 창업초기 기업에서 경쟁적 자원이 되는 암

묵적지식과 창의적인 성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창업자와 구성원의 경험, 노하우

등 암묵적 지식이 소셜미디어 등의 IT기술활용

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는 지식 중 창업자의 경험,

노하우 등의 암묵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창업자

의 암묵적 지식이 창의적인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소셜미

디어의 활용이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조사를 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서 창업자

의 암묵적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과 소셜미디어

활용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지식 활용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암묵적 지식
Polanyi(1966)에 의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된 지식, 즉 형식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지식관련 논문에서 많이 인용되고 적용되었다.

형식적 지식은 공유된 정보나 교육학습을 통해

습득된 규칙 및 의사소통능력이며, 언어나 문서

등을 통해 쉽게 전달되고 이해할 수 있는 가공

되고 공식화된 지식이다. 반면에 암묵적 지식은

“사람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의존해 형

성되는 지적요소들”로 정의된다. 즉 경험, 상호작

용 등을 통한 생각, 신념, 노하우, 기술 등 무의

식적으로 인지된 지식이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

은 계층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서 활발하게 발생, 공유될 수 있으며, 조직구조

와 자원이 충분히 보유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경쟁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지식경영 활동과 성과간의 관계를 이론

적으로 설명하는 지식기반 이론 관점

(knowledge-based view)에서도 지식경영을 통해

창출된 지식에 의해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획득

할 수 있다고 말한다(Hendriks and Vriems,

1999).

즉 암묵적 지식이 잘 표현되고 전달될수록 창

의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기업의 과제는 결국 암묵적(내적)

지식과 형식적(외적)지식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암묵

적 지식은 모든 지식창출의 시작점으로 창의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암묵

적 지식이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형

식적 정보 및 지식으로 전환, 학습 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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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쉽게 이루

어 지지 않는다. 그들은 수치화되고 문서화될 수

있는 형식적 지식의 평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

기 때문이다.

지식공유와 활용은 조직성과와 창의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초

기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의 지식공유 및 활

용은 새로운 기회발견 및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

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Ngah and

Jusoff, 2009). Wong과 Radcliffe(2000)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암묵적 지식은 활용 가능한

외적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은 기업의 경쟁자산이 되며 성과향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원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서는 지식관리

시스템 등의 지식관리 자원이 충족하지 않기 때

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법과 도구 등을 활용

하여 사회적 관계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노하우 및 암묵적 지식의 활용

이 창업기업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차별화 및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Kuan

and Aspinwall, 2004).

Nonaka와 Takeuchi (1995)는 사회적 네트워

크와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의 암묵적 지

식이 표현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화되

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축적된 암묵적지식

이 변환되어 공유되고 활용되어질 때 창의성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Howells(1996)

도 혁신과 생산 프로세스동안 축적된 암묵적 지

식은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경쟁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혁신에

필요한 창의성은 명확한 전문지식에 의해 발현

되기도 하지만 경험에 의한, 보이지 않는 내재된

지식의 발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 내 개인의 경험, 기술, 노하우, 지식 등 개

인의 내재된 지식, 즉 암묵적 지식을 조직의 혁

신과 성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은 많은 경영자와 연구자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암묵적 지식은 창의성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지식

은 여전히 새로운 분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소셜미디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급속도로 상용화되었고, 기업, 문화, 교육 등 생

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근에 많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ocial), 모바

일(Mobile), 분석도구(Analytics), 클라우드

(Cloud)가 IT의 핵심기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아직까지는 SMAC의 하나 이상의

요소에 독립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이들 요소가 ‘융합’되는 통합 IT 구

축은 또 다른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전개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

다(Ross et al., 2016). Davidson(2011)은 위키피

디아, 클라우드, 소셜미디어와 같은 IT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새로운 직업과 문화가 창

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

는 ‘소셜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가치’라는 보고서

(McKinsey Report, 2012)에서 기업 내 상호작용

이 활발한 근로자의 비중이 많을수록 근로자 당

순이익이 높았다고 말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기업 내외부의 활발한 의사소

통이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였다. 이러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의 공유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

해주는 중개자,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Tidwell and walth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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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개인화 작업, 모바일의 연결성,

분석기술을 통한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은

지식의 창출과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

너지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셜미디

어 등 다양한 소셜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 및 콘텐츠를 쉽게 생성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소셜미디

어와 분석기법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오픈 인노베이션을 통해 업무의 효율

성, 민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기술 활용은 조직

이 지식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지식유출, 정보범

람, 사생활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공하기

도 한다. Sarigianni 등(2015)은 은행 등 금융산

업에서 경쟁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권장하고

적용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및 지식왜곡 등의 위험을 제

시하고 이는 곧 경쟁우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

한다. Maia 등(2008)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정

보확산, 빠른 의사결정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

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식과 행

동에 따라 사용효과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Lin 등(2012)은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참여활동이 자기개발 및 긍정적 태도와

같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 창의성 등과

같은 업무성과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

여주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의 활용의 가치는

사용자의 인식, 활용목적, 실행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간

정보와 의견을 손쉽게 전달,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관계를 자유롭

게 해 주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사회적인 관계

를 직접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미

디어를 활용한 성과창출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공유 등 소셜미디어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공재형과

성행남, 2014).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

지, 강화할 때 업무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 
외부의 정형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 가공

하여 조직의 목적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 지식관리에 있어 많이 다루어온 관점

이다. 또한 개인에 내재된 암묵적 지식은 통합적

혁신과 창의적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onard

와 Sensiper, 1998). Boden(1994)는 창의성은 암

묵적지식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

로세스라고 주장하고 개인은 내재된 암묵적 지

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구성원의 차별화된 경험과 내재된

지식 및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적 정신과 고객의 경험 및

노하우, 아이디어 등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을 이끌어내어 고객

의 니즈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혁신

적 사고를 발전시킨다(허세진, 2015). 또한 학습

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경영자의 통찰력과 지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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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암묵적 지식은 개인의 잠재력과 순발력 등

또 다른 암묵적 지식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창의

적인 사고와 기회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곧 불확실한 시장변화를 옳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예측 능력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의

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민첩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창업자 및 발명가의 지식,

경험 및 노하우 등은 새로운 기회발견 및 창업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pulber (2012)도

발명가의 암묵적 지식을 활용한 기술창업이 기

술이전에 의한 효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주

장을 하였고, Alony와 Jones(2007)은 암묵적 지

식의 표현정도에 따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묵

적 지식과 창의성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1: 창업자의 암묵적 지식은 창의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소셜미디어 활용의 조절효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지식공유, 특히 암묵적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도

구가 지역과 시간에 구애 없이 전문가들을 연결

해 줌으로서 일상적인 지식과 혁신적인 아이디

어를 공유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이라고 주장

하기도 하고(Hidrum, 2009), 개인 구성원들을 상

호작용하게 함으로서 암묵적 지식 공유를 활발

하게 지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Orzano et

al., 2008). 이처럼 현재의 디지털 경영환경에서는

소셜미디어는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공

유와 학습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하게 함

으로서 창의적 문제해결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

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IT 및 소설

미디어를 통한 공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의견을 얻

을 수 있다. 즉 표현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되고, 공유된 경험과 지식

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Davenport와

Prusak(2000)은 소셜 네트워크는 지식형성과 창

의적 사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화 되

어있지 않은 의사소통 관계에서 더욱 활발한 지

식공유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소셜미

디어의 활용을 통해 숨겨지고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과 정보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공유,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에 경험, 노하우 등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감정들은 소셜미디어 도구를 통

해 전달, 공유될 때 오히려 그 의미와 해석이 변

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Sharon 등(2013)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얻은 시장기회의 발견은 쉽게 공유되

고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적 기회일 뿐 근본

적인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Porter 등(2015)은 소셜미디어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소통의 도구라고 지적한 반면 대면소

통은 상호간 신뢰도가 높고 정보와 지식교류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지식

및 정보 노출로 인해 경쟁우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Sarigianni, et al. 2015). 따라서, 소

셜미디어 활용은 활용목적, 전달내용, 사용자 인

식과 참여 등에 따라 활용가치 및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와 암묵적지식, 창의

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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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창업자의 암묵적지식과 창의성의 관계

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연구모형
지식경영과 경험, 생각 등의 암묵적 지식 공유

가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실

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

과 같이 구축하였다. 업무의 복잡성은 개인의 지

식공유와 창의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Chae et al., 2015)에 따라 암묵적 지식,

소셜미디어,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변수로 통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창업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 관계에 미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창업 5년 미만의 IT 및 서비스관련 창업기업

에 종사하는 창업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

문하였다. 창업기업의 유형에는 1인 창업, 벤처

창업, 기술기반 창업 등 여러 형태가 있고, 1인

창업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창업자가 함께 모인

창업기업이 많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초기 창

업기업의 창업자 및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조

사하였다. 산업구분을 보면 앱 개발 등 IT관련

기업이 7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 및 교

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27.1%이다. 이

는 창의적인 아이템개발과 참신한 비즈니스모형

이 중요한 IT관련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지식과 소셜미디어의 효과

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는

창업지원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총 200명의 창

업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을 제외한

총 129부의 설문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은 통계분석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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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별 산업구분

남성 72(55.8%) IT 94(72.9%)

여성 57(44.2%) 서비스 35(27.1%)

나이 직위

25세 이하 12(9.3%) 사원/대리 84(65.1%)

25–30 세 43(33.3%) 과장 20(15.5%)

31–40 세 50(38.8%) 차장 17(13.2%)

41세 이상 24(18.6%) 대표 8(6.2%)

합계 129(100%)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암묵적 지식과 창의적 성과간의 관

계와 소셜미디어 활용이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

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암묵적

지식, 창의성, 소셜미디어 활용의 정의 및 설문

자료는 기존 문헌에서 사용한 도구를 적용하고,

7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암묵적 지식은 창업

자의 지식을 얼마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의 표현정도로 정의하고(Levin & Cross,

2004), Levin과 Cross(2004)가 사용한 설문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나의 지식 또

는 전달받은 지식은 매뉴얼이나 보고서로 작성

하기 어렵다”, “작성된 보고서로 이해하기 어렵

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분명하게 전

달하기 어렵다”의 4개 항목으로 설문하였다. 창

의적 성과항목은 Zhou와 George(2001)제시한 업

무성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창의성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조사하였다. 측정항목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업무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아이디

어가 있다”,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변화시킬 혁

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오래된 제품과 서비

스를 개선시킬 아이디어가 있다”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 사용은 ‘얼마나 자주 소

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가‘로 정의하고,

Bear(2010)와 Kankanhalli 등(2005)이 제시한 소

셜미디어 사용빈도, 네트워크 사용자와의 친밀도

및 관계정도, 소셜미디어 활용목적 등 5개 척도

로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의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한

다” “업무관련 정보와 지식 교류를 위해 소셜미

디어를 사용한다” “업무관련 동료 및 기업인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는 사람들과 가깝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한

다”. 암묵적지식과 창의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복잡성은 통제변수로 두어 본 연구

에서 보고자 하는 암묵적지식, 소셜미디어와 창

의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통제변수인 업무복잡성은 Subramaniam and

Venkatraman(2001)이 제시한 “나의 업무는 기술

적으로 복잡하고 실행하기 어렵다,” “나의 업무

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 및 지식을 요구한다.”

등의 측정항목 3문항으로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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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및 가설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martPLS2.0을 사용하였다

(Ringle et al., 2005). PLS분석은 표본크기와 잔

차분포에 대한 요구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

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한 실증적 평가

와 경로계수를 통한 인과관계 분석을 동시에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론정

립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탐색적 연

구모형에 많이 활용된다. 특히 초기연구가 대부

분인 창업기업 및 경영관련 연구에서 PLS를 통

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Kautonen et al.,

2011) 5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창업

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각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은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0.7이상이고 교차요인의 교차요인 적

재값이 해당 항목의 값보다 작으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Chin, 1998).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표 2>와 같이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0.7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차요인 적재값이 해당항목

의 적재값보다 작게 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2> 개별 측정항목의 타당성분석

　 tacit social media creativity task complexity

tacit1 0.884628 0.05775 0.23855 0.12923

tacit2 0.914496 0.011689 0.305644 0.159561

tacit3 0.94186 0.024059 0.28022 0.164255

tacit4 0.873969 0.051485 0.296985 0.267922

social 1 0.038161 0.990964 0.064724 -0.135641

social 2 0.096845 0.878667 0.002442 -0.145896

social 3 0.081013 0.897562 0.094462 -0.116402

social 4 0.037303 0.929079 0.090509 -0.083915

social 5 -0.068524 0.803528 0.046149 -0.130831

creativity1 0.113538 0.052365 0.748453 0.408783

creativity2 0.303374 0.066214 0.859506 0.374086

creativity3 0.314204 0.072399 0.917143 0.431779

creativity4 0.304223 0.099435 0.859119 0.351072

complexity1 0.189658 -0.100643 0.394892 0.875362

complexity2 0.116033 -0.142591 0.417323 0.886734

complexity3 0.209775 -0.055172 0.322489 0.706993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은 신뢰성 지

수가 0.7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Chin, 1998), 추출된 평균분산의 제곱근 값이

0.7이상으로 다른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판별타

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Larcker, 1981).

본 연구의 각 변수는 <표 3>과 같이 일반적으



264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2호

로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과 판별타당성에 요

구되는 기준에 부합한다. 각 문항의 신뢰도를 분

석하기 위해 크론바알파 값을 측정하였다. 각 변

수의 값이 0.7이상으로 설문문항 간 신뢰도는 만

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 잠재변수의 내적일관성 및 판별타당성 검증

　 판별타당성 내적일관성 크론바알파

　 1 2 3 4 　 　

1. 암묵적지식 0.91 　 　 　 0.87 0.92

2. 소셜미디어 0.039 0.90 　 　 0.89 0.94

3. 창의성 0.313 0.086 0.85 　 0.93 0.86

4. 업무복잡성 0.202 -0.124 0.459 0.82 0.95 0.76

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경로분

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암묵적 지식은 경

로계수 0.179로 p<0.01수준에서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은 채택되었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암묵적지식

과 창의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p=1.744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셜미디어가 암묵적지

식과 창의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

절변수 효과에 대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하지

만 경로계수가 –0.134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암묵적지식과 창의성의 긍정적인 관

계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의해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셜미디어를 많

이 사용할수록 암묵적지식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모형의 적합성은 <그림 2>와 같이 R2값이 0.295

로 약 30%정도의 모형 설명력을 보여준다. 암묵

적지식과 창의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수

있는 업무의 복잡성은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표 4> 경로분석 결과

가설 from to 경로계수 t 값 p 값

H1 암묵적지식 창의성 0.179 2.079 0.020**

H2 암묵적지식*소셜미디어 창의성 -0.134 1.744 0.04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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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검증

Ⅵ. 결론 및 향후연구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IT를 활용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고객의 생

각, 동료의 노하우, 창업자의 지식 등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통합, 공유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업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5년 미

만인 창업기업의 창업자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는 개인의 암묵적 지식, 즉 경험, 노하우, 감각

등이 창의적인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5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서 창업자의 경험, 노하우

등의 암묵적 지식은 새로운 기회발견과 혁신적

인 사업모델 및 아이템 개발 등 창의적인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무적, 물리적 자원을

극복하고 창업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차별적인 핵심자원이 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이는 기업의 가치 및 행동 등 공유되

는 암묵적 지식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

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재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영찬, 2007).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의 IT기술 활용은 오히

려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의 긍정적인 관계를 감

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노하우 및 다양한 경험, 생각 등이 복잡하고 내

재된 지식일수록 소셜미디어 등의 IT도구를 통

해 단순하게 표준화하고 형식화하기 어렵고, 창

의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

험, 생각, 감정 등은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등

의 도구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고 그 내

용과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원활하게 해 주

는 소통과 관계의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지식 및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는 Schenkel과 Teigland (2008)

의 주장과 같다. 즉 사회기술이론(Parker, 2011)

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정보시스템이나 소셜

미디어 기술 자체로만은 효과적인 암묵적 지식

의 이전과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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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묵적지식의 전환방법은 정보시스템 도구를

통해 문서화하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내재적 모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등 사회관계망 도구는 암묵적 지식 공유

를 위한 전통적 방식의 대체기술이 아니라 시장

및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창의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기술로 활용될 때

효과적인 성과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anahi et al., 2013).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연구는 창업의도, 리더

십,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하지만 중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원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에서 지식과 지식의

활용이 경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성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암묵적지식의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성과

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의 결

과는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자 및 관리자들에게

창의성 향상을 위한 암묵적 지식공유를 위해 소

셜미디어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

고 있다.

첫째,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

해 창업자 및 구성원의 지식 공유 및 창출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합, 분석, 고객과

의 소통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지식

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고객을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즉 창업초기 기

업은 이러한 지식자원을 통해 고객과 시장이 요

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

델을 생성할 수 있다. 둘째, 창의적 성과는 창업

자 및 파트너 등 초기 창업기업에 속한 모든 구

성원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

며, 시장과 고객요구를 흡수한 암묵적 지식의 공

유와 활용이 기업혁신 및 민첩성을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특히 암묵적 지식이 창의적인 사업

모델 구축과 시장기회 발견 등 차별화된 경쟁력

이 되는 창업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활성화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다

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만남과 공유

를 통해 각 구성원의 경험적인 암묵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소셜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IT기반의 기술활용

은 조직 구성원 및 고객의 지식을 창출과 공유

를 위한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다양

한 소통과 협업 방식을 제공하여 시의 적절한

정보활용을 통한 현명한 의사결정과 민첩한 문

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

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더 다양

하고 넓은 관점에서 더욱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가 조직

의 민첩성과 창의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이 분

명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및 IT만으로 지속적

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잡

한 업무환경과 표출되지 않는 경험적 지식일수

록 소셜미디어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단순한

정보 전달 및 의미의 공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 경쟁적인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 상

에서 공유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경쟁적인

자원이나 차별화된 자원이 될 수 없고 창의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공유되는 정보는 이미

보편화되었거나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일

반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암묵적 지식은

소셜미디어 등의 IT활용을 통한 공유와 보다는

학회,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면

관계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획득하고 공유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정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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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공유 및 창

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식 공유와 창출에 대한 창업자의 적극적인 참

여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암묵적지식을 표출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IT 및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조직의 혁신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

도록 정보 및 지식 등을 자유롭게 공유, 평가,

흡수할 수 있는 조직구조, 그리고 지식의 창출과

공유를 중요시하는 기업문화 형성이 절실히 요

구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IT와 인터넷이 개인의 삶과 기업 운영에 폭넓

게 사용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더

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

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발 빠르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이 요구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창

업초기 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업자의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고객 및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

하게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업초기기업의 창의성을 위해 암묵적지

식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암묵적 지식의 공유는 상호간 신뢰의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관계에서 신뢰의 정도를

파악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호간 신뢰

의 정도에 따라 암묵적 지식과 창의성간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도구는 소셜미디어 유형

(예: 트위터, 카톡 등)에 따라 사용목적과 빈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공유와 성과의 관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도구의 유형에 따라 지식과 창의성의 관계에 어

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암묵적 지식에만 초점을 두

어 연구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지식의

유형을 형식지와 암묵지 등 다각적으로 분류하

여 어떠한 지식의 유형이 소셜미디어 활용에 효

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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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Tacit

Knowledge and Creativity†

Park, Joo-Yeon
*
․Im, Il

**
․Sung, Chang-Soo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acit knowledge and

creativity in early stage entrepreneurial ventures in which knowledge could be competitive asset.

This study als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media use on the relationship of tacit

knowledge and creativity. From total of 129 survey analysis, this study find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cit knowledge and creativity. The result also shows that social media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cit knowledge and creativity with a negative path

coefficient. That is, social media can reduce the positive effect of tacit knowledge on creativity.

This research implies importance of tacit knowledge in early stage entrepreneurial ventures and

suggests social media usage to improve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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